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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한국의 방위산업은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와 미-중 패권경쟁의 심화라는 글로벌 안보위

기 환경에서 역사상 최고의 해외 수주를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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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ttempted to analyze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 participation of beneficiary companies in the 
government’s defense industry promotion support project. To this end, experimental data were analyzed by 
constructing a prediction model consisting of highly important variables in beneficiary company decisions among 
various company information using the decision tree model, one of the data mining techniques. In addition, various 
rules were derived to determine the beneficiary companies of the government’s support project using the analysis 
results expressed as decision trees. Three policy measures were presented based on the important rules that 
repeatedly appear in different predictive models to increase the effect of the government’s industrial development. 
Using the analysis methods presented in this study and the determinants of the beneficiary companies of the 
government support project will help create a sustainable future defense industry growth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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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까지 꾸준히 30억 달러 규모를 유지해오던 한국

의 방산 수출은 2021년 72억 달러를 넘어서고, 2022년
에는 170억 달러를 달성하며, 전년 대비 135 % 이상 

증가라는 전례 없는 방산수출 호조를 달성한 것이다. 
이러한 흥행을 국제정세가 만들어준 행운의 기회라고

만 판단하기 쉽지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었던 배경

에는 오랜 기간 지속된 한국 정부의 방위산업 육성정

책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는 꾸준히 국

방예산과 국방 R&D 예산 비율을 높이며[1] 방위산업

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육성 정책을 추진해 

왔다.
  2023년 방위사업청이 발표한 ‘23-27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2]’에도 2027년까지 달성할 목표로서 ‘국방과

학기술 5대 강국’ 도약과 ‘글로벌 4대 방산수출 국가’ 
진입이 명시되어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과제

의 일환으로 방위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의 성장과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년 대비 높은 사업예산을 

배정하였다. Table 1은 한국 정부가 국내 방위산업을 

육성하고 업체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23년 정부지원 사업의 현황을 보여준다.

Table 1. Government support project list(’23)

구분 사업명 예산(억원)

1 부품국산화개발 지원 1,847.07

2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 756.8

3 방산혁신기업100 310.21

4 글로벌방산강소기업육성 164.72

5 방산혁신클러스터 125

6 국방벤처 지원 109.94

7 유망수출품목 발굴 지원 19.78

8 방산전시회 국고보조금 지원 18.95

9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 17.28

10 방산중소기업 컨설팅사업 7.2

11 방위산업 안전체계 지원 2.12

12 국방벤처기업 인큐베이팅 2

  정부가 보조금의 형태로 기업을 지원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기업의 역량을 증진시켜 기업을 성장시키고 

나아가서는 국가 경제발전의 토대인 우량기업을 육성

하고자 함에 있다[3]. 이러한 정책적 목표의 달성 여부

를 측정하기 위해, 정부지원사업의 성과와 관련된 수

많은 보고서와 논문들이 대부분 정부지원 이후 발생

한 기업의 재무적·경영적인 규모의 변화나 특허와 같

은 지식재산권 출원 등 지원의 산출물 발생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3,4].
  그러나 방위산업은 국가안보에 밀접한 산업이라는 

특수성과 현존하는 적의 위협을 대체하고 자주국방력

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인식되어, 방위산업육성에 배정

된 정부지원금은 가시적 산출물을 내야 하는 투자의 

개념보다 국방예산의 일부로 인식되어[4] 양적 성과가 

강조되기보다는 개발 성공사례 위주의 질적 성과로 

평가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이 기술개발을 목

적으로 하고 국방연구개발사업이 무기체계 적용을 목

적으로 한다면, 방위산업육성지원은 용어 그대로 방위

산업 섹터에 속하는 기업들의 육성과 산업 생태계의 

발전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많은 예

산을 들여 방산육성 지원사업과 수출경쟁력 강화 지

원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갈 것이기 때문에, 해당 

지원사업의 예산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수혜기업은 비

수혜기업에 비해 어떤 특징을 나타내는지, 방산업체가 

고르게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고 있는지, 사업의 목적

에 적합한 방산업체들이 지원과제에 선정되고 있었는

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방위산업 정부지원사업과 수혜기업 결정요인을 분

석하는 것은 인과관계(causality)가 아닌 상관관계

(correlation)를 분석하는 것이다. 수혜기업의 특징과 해

당 정부지원사업 간 유의한 관계와 규칙이 존재한다

는 것은 향후 지원사업 기업 모집과정에서 기업의 어

떠한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가, 어떠한 기업들

이 능력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지원의 사각지

대에 있는가를 파악할 수 있어 정책의 효과강화 및 

개선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기존의 수많은 연

구들이 정부의 R&D 지원사업과 기업의 경영성과 간 

긍정적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밝히는 주제였지만, 본 

연구는 정부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고 지원금의 수

혜를 입는 기업이 전체 방산업체 부분 중 어떤 위치

에 있는 기업인지를 식별하는 것이 기여점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방산육성지원정책의 대표적인 하위

사업인 ‘부품국산화개발 지원사업’과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정책의 대표 하위사업인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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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사업’을 대상으로 비수혜 방산업체 대비 차별성을 

갖는 수혜기업들의 지원사업 선정규칙을 분석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분석 방법으로 결정요

인과 결정규칙을 도출하기에 설명력이 우수한 의사결

정나무(decision tree)를 사용하고자 한다. 데이터 마이

닝 기법 중 하나인 의사결정나무 알고리즘을 활용하

여 예측모형을 만들고 기업의 특징 중 정부지원사업 

선정에 미치는 영향이 높은 요인을 도출하고, 요인 간

의 관계와 규칙을 시각화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방산육성 지원사업과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의 기

업육성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본 연구에

서 제시하는 연구모형에 대해 간략히 기술한다. 제4장
에서는 의사결정나무 모형을 활용하여 지원사업별 수

혜기업 결정의 주요 요인과 수혜 규칙을 분석하고 지

원사업의 효과를 높일 방안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결론 및 연구 한계점을 제시한다.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2.1 방산육성 및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방위사업청은 방위산업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방위산업발전의 지원 등)에 따라 방위산업 육

성 및 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

을 추진하고 있다. 방위산업 육성 지원분야의 주요 사

업은 부품국산화 개발지원사업, 국방벤처지원 사업, 
글로벌 방산 강소기업 육성사업, 방산혁신클러스터사

업, 방산혁신기업 100,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

업,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등이 있다.
  국내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분야의 주요 사업

으로는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 유망수출품목 발

굴 지원사업, 수출용 민간개발장비 성능시험 지원사업 

등이 있다.
  각각의 정부지원사업이 목적에 맞게 업체의 신청 

자격요건, 지원내용, 예산지원기간 및 지원금 규모가 

다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모든 지원사업의 수혜

기업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대표적인 사업의 수혜기

업을 분석하는 것으로 연구 대상을 한정하였다. 즉, 
방산육성지원분야에서 ’23년 정부지원 예산이 가장 

큰 사업인 ‘부품국산화개발 지원사업’과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분야에서 지원규모와 금년 예산이 가장 큰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을 방산육성 및 수출경

쟁력강화사업의 대표사업으로 뽑아서 수혜기업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특징을 분석하려고 한다.

2.2 정부지원사업에 관한 선행연구

  정부지원사업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지원 

후의 효과나 성과를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임용환&전정환[4]은 국방핵심기술 연구를 통해 산출

되는 연구성과를 활용하여 자료포락분석을 통해 효율

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술분야별 효율성 분석 결과 

T6 분야가 가장 높은 비율의 효율성을 가지는 기술분

야로 분류되었으나 Realist 유형에서는 가장 낮은 성과

의 기술분류로 되어 성과 편차가 가장 심한 양상을 

보였다. 해당 연구는 과제 성과관리에 활용하며 기술

기획 단계에 반영하는 선순환 구조 확립을 위한 정보

로 활용할 수 있다는 시사점이 있다. 그러나 효율성 

분석을 위해 선정한 DEA(Data Envelopment Analysis)
모형, DMU(Decision Making Units)설정 방법에 따라 분

석 결과가 달라지며 분석 결과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사업별 특성 고려한 보완분석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강정석&조근태[5]는 정부지원사업에 참여한 중소기

업들을 대상으로 기업의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생산

성, 혁신성의 5대 영역에 적합한 성과지표를 선정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자동화 및 스마트화 지원사업의 

수혜 여부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업성과 영향 분석과 

성향점수 매칭 방법을 이용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스마트화 지원사업을 통한 매출액 증가율과 

연구개발비율의 증대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비지

원기업보다 매출 증가율이 통계적으로 더 큰 것을 확

인하였다. 이러한 지원사업에 대한 효과 분석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다양한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

하였다.
  윤동민 외[6]는 기업 성장지원센터사업의 집중컨설팅 

지원을 받은 수혜기업을 대상으로 효율적 집단과 비

효율적 집단을 구분하여 투입변수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자료포락분석을 시행하였다. 비수혜기업이 수혜

기업과 동일한 산출을 끌어내기 위한 투입요소의 투

입량과 변수를 결정 및 최적값을 도출하였으며 중소

기업의 경영애로사항 해결 및 성장지원정책의 필요성

을 언급하였다. 또한 컨설팅 효과가 기업의 중장기적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확인하며 최적의 효

율을 위한 투입요소 배분근거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투입 변숫값에 단순 지원기관 및 건수와 기업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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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만을 사용하여 투입 요소를 선정한 한계점이 존

재한다.
  Rosario[7] 등은 정부의 지원금 지급제도가 중소기업

의 투자, 인적자원 확대, 기업혁신, 경쟁력 강화 및 글

로벌화 관점에서 지원받은 기업 성과에 긍정적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했다.
  김현용&이희상[8]은 미래 차 산업에 대한 정부지원

사업의 성과분석을 위해 한국자동차연구원(KATECH)
이 주관하는 ‘자동차부품기업 혁신지원사업’ 수혜 기

업을 대상으로 성향점수 매칭과 이중차분법을 결합한 

PSM-DID(Propensity Score Matching - Difference In 
Differences) 결합 모형을 이용하여 산업간 차이, 지원

사업의 순효과 등을 분석하였다. 미래 차 기업과 일반

기업, 지원사업의 수혜 기업과 비 수혜 기업 사이의 

재무비율 차이가 유의함을 확인하며 2019~2021년 사

이 일반기업보다 미래 차 기업의 성장 규모가 더욱 

두드러져 기업의 수익성에 대해 지원사업이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미래 차 선정방법

에 대한 보편적 정의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석

을 시행하였고, 지원사업과 재무적 성과 차이의 시차

를 다양하게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황석원&임용호[9]는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효율적 수

행 및 투자의 경제적 편익 극대화를 위해 의사결정나

무와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방법을 접목하여 가장 

우월한 전략 시나리오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

시하였다. 사례연구를 통해 사업에 대한 핵심 전략 변

수에 대한 전략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의사결정 나무

를 구성한 후, 전략 시나리오별 기대수익에 대한 경제

성 평가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의사결정 도구로서 유

용성이 인정되더라도 옵션 가치평가의 이론적 측면에

서의 미흡한 점이 존재한다는 한계점이 있다.
  지금까지 설명한 정부지원사업에 관한 기존 연구들

의 분석방법과 연구내용을 요약하면 Table 2와 같다.

2.3 의사결정나무를 활용한 선행연구

  의사결정나무 기법은 의사결정 규칙을 트리구조로 

도식화하여 분류 및 예측하는 분석방법이다. 이 기법

의 장점은 일견 복잡한 현상에 대한 분류나 예측의 

과정 및 결과를 설명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의사결정나무를 활용한 기존 문헌들은 

다음과 같다.
  송민호&이수범[10]은 OTT 서비스 내 광고요금제에 

대한 이용자의 선호도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483
명의 이용 관련 설문 조사 결과를 통해 16개의 결정

요인 분류 및 의사결정나무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

과 넷플릭스의 광고요금제 구성 선호도 예측에 가장 

지원대상 연구자 분석방법 연구내용

방산업체
임용환&전정환

(2018)
자료포락분석을 이용하여 

국방핵심기술 사업 성과분석

BCC모형을 활용하여 단계별 

효율성 분석 및 시사점 논의

중소기업

강정석&조근태

(2018)
기술적 통계를 이용한 정부지원사업이 

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효과 분석

정부지원사업의 수혜여부가 

중소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윤동민 et al.
(2020)

자료포락분석을 이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 효과분석

중소기업 컨설팅지원사업 효율성 

분석 및 최적의 투입요소 제시

Rosario et al.
(2022)

Logit 모델을 사용한 메타 회귀분석

(계량서지학적 분석)
정부지원금은 투자, 인적자원, 혁신, 
국제화 측면에서 기업성과에 긍정적

자동차기업
김현용&이희상

(2023)
성향점수 매칭과 이중차분법을 이용하여 

미래 차 산업 정부지원사업 성과분석

성향점수매칭-이중차분법 결합모형 및 

미래 차 산업 지원사업 순효과 제시

광물 연구기업
황석원&임용호

(2007)
의사결정나무와 Monte-Carlo 시뮬레이션 

방법을 접목한 전략 시나리오 활용

연구개발사업의 경제성 평가를 

위한 평가방법론 개발

Table 2. Previous studies on the government support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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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한 변인은 중간광고의 여부로 나타났다. 또한 연

령, 광고 노출 위치, 광고 개수 및 시간 등 결정요인

별 결합 관계 유형에 따른 이용자별 맞춤 전략이 필

요함을 제안하였다. 기존연구의 복합적 관계에 대한 

미비한 설명을 보완하였다는 점과 머신러닝을 활용한 

고객 식별 및 고객의 광고 수용방식을 적용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차별성을 지녔다.
  주규현&황진수[11]는 독립커피전문점 시장관점에서 

시장세분화결과 제시를 위해 내국인 소비자 대상으로 

한 307개의 설문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독립변수인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의사결정나무 분석을 수행

하여 시장세분화 결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독립 커피

전문점의 유형별 경영 마케팅 관점에서 온라인 맞춤

형 광고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서명희[12]는 학업성적과 사교육 간의 관계분석을 위

해 국가통계포털(KOSIS) 통계청의 초중고교 사교육비 

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초중고 학급별 구분 이후 학

업성적 수준인 상·중·하위권으로 재분류하여 집단별 

연관패턴을 도출하기 위해 의사결정나무 모형을 활용

하였다. 그 결과 사교육의 양보단 질적인 측면이 주요

하게 작용함을 확인하며 사교육은 비용 및 시간의 양

적 측면에서 학업성취수준이 주요 결정요인임을 제시

하였다. 그러나 횡단 자료로 종단 영향을 분석하였고 

대상 데이터의 제한으로 분석자료에 대한 시간적 오

차가 있다는 한계점을 지닌다.
  국방 분야에서 의사결정나무를 활용한 선행연구로

는 김형세 외[13]가 육군 3군의 1군단의 전투지휘훈련 

결과를 반영하여 은폐/엄폐와 전술적기동성, 사격가담

률 세 가지 분야에 대한 근접전투 피해평가에 적용한 

연구가 있다. 분야별 중요변수를 도출하며 기존 미군

이 제작한 근접전투전문가시스템(COBRA)과 유사하다

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확률적 분석을 통해 평균적으

로 동일 시스템임을 확인하였다.
  강정현 외[14]는 효율적인 표적처리를 위해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실제 적용가능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며, 현행 군 조직의 특성을 반영하여 모형을 수

립하고 실험하였다. 긴급표적처리를 위해 의사결정나

무 모형 학습을 통해 실시간에 가까운 우선순위결정

으로 전체 프로세스 소요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사람의 의사결정 데이터가 아닌 표적처리 

수행을 위해 임의로 만들어진 데이터를 이용하여 실

험하였다는 점에 한계점이 존재한다.
  의사결정나무 모형을 활용한 기존의 연구들을 정리

하면 Table 3과 같다.
  앞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방산육성지원사업과 수출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날이 갈

수록 규모가 커지고 있으나, 대부분 지원 후의 효과나 

성과 분석에 중점을 두고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른 민간분야에서 널리 쓰이는 의사결정나무 기법을 

방위산업 정부지원제도 수혜기업 데이터에 적용하여 

복잡한 수혜규칙을 이해하기 쉬운 규칙으로 정리해보

고자 한다.

구분 연구자 분석분야 연구내용

서비스
송민호 & 

이수범(2023)
OTT 광고요금제 구성 선호에 대한 

변수 분류 및 의사결정나무 분석

광고 요금제에 대한 이용자 선호도 결정요인 

분석을 통한 이용자 유형별 선호요금제 제안

산업
주규현 & 

황진수(2021)
의사결정나무 CHAID 알고리즘 분석 

활용한 커피전문점 시장세분화

시장관점에서의 커피전문점 시장세분화 

유형별 맞춤 마케팅 전략 제시

교육
서명희

(2022)
학기 중 지필고사 점수를 이용한 

의사결정나무 모형 및 기초통계 분석

혼합수업 운영 중 비대면 강의 방법별 학업성취도 

차이 확인 및 결정요인에 대한 규명, 서술적 조사

국방

김형세 et al.
(2010)

근접전투 피해평가 분석을 위해

의사결정나무 모형 활용

훈련용 워게임 모델에서의 근접전투의 

피해평가 계산 및 연구 필요성 제시

강정현 et al.
(2019)

긴급표적처리 우선순위 도출을 위한 

의사결정나무 활용

긴급표적처리 소요시간을 감소시키기 위해 

임의 데이터에 의사결정나무 모형을 적용

Table 3. Previous studies using decision t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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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부지원사업 수혜 방산업체 분석

3.1 연구모형

  Fig. 1은 방산육성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분석하는 

과정을 보여주며, 그 과정은 전처리(preprocessing), 변

수선정(feature selection), 예측모형(prediction model) 구

축 단계로 나뉜다.
  먼저 데이터 수집을 위해 2022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 지정한 방산업체 85
개사 목록을 기준으로 분석대상 기업을 선정하였다. 
방산업체는 방위사업법에 따라 방산물자를 생산하고

자 하는 자로 대통령이 정하는 시설기준과 보안요건

을 갖춘 업체를 의미한다. 방산물자는 무기체계로 분

류된 물자 중 안정적인 조달원 확보 및 엄격한 품질

보증이 필요한 물자, 무기체계로 분류되지 아니한 물

자 중 군용으로 연구개발 중인 물자로서, 개발이 완료

된 후 무기체계로 채택될 것이 예상되는 물자를 뜻한

다. 방산업체로 지정된 기업은 생산시설 유지와 방산

물자 공급 의무, 수출시 및 업체 매매·이전 시 사전승

인 의무가 부여된다.
  개별 방산업체들이 2022년 말까지 부품국산화개발 

지원사업과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한 이

력이 있는지는 해당사업을 기획·선정·관리하는 방위사

업청 산하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과제관리 데이터를 

통해 확인하였고, 이 단계에서 지원사업 수혜기업 그

룹과 미수혜기업 그룹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수혜그룹

과 미수혜그룹 간 차별적 특징을 결정요인으로 도출

하기 위해 통계청과 국가승인통계 지정을 협의 중인 

방위산업 실태조사의 조사항목 중 기업 경영현황, 인

력현황, 재무현황, 지식재산권 보유현황 등의 정보를 

수집하여 데이터셋을 구성하였다. 기업정보는 가장 최

근 조사된 2022 방위산업 실태조사 통계데이터를 기

준으로 데이터셋을 채워 넣었다.
  이후 전처리 단계에서 해당 지원사업에 참여한 이

력이 있는 업체는 각각 24.7 %, 29.4 % 비율임을 확

인하였다. 그리고 비수혜기업에 과잉적합한 예측모형

이 도출되지 않도록 수혜기업과 비수혜기업의 표본의 

균형을 맞추는 데이터 균형화 작업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변수선정 단계에서 방위산업 실태조사 항

목인 기업의 현황정보 중 지원사업 수혜 결정요인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후보 변수들을 선행연

구를 참고하여 24개 선정하였다. 이 후보 변수들 중 

실제 수혜기업과 비수혜기업 그룹을 구분하는 데 영

향을 주는 변수를 식별하기 위해 이득비(gain ratio)를 

사용하여 변수들의 중요도를 산출하였다. 이득비는 데

이터 분할을 통해 감소한 정보량의 크기를 나타내는 

이득 표준, 데이터가 여러 개의 부분집합으로 분할될 

때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정보량을 의미하는 분리정보

Fig. 1. Research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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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비로 정의된다. 이득비가 최대(엔트로피가 최소)가 

되는 방향으로 노드가 나뉠 때 의사결정나무를 구성

하는 중요 변수를 식별할 수 있다. 그 후, 역방향제거

(backward elimination)를 통해 가장 예측률이 높은 의

사결정나무 모형들을 선별하였고 해당 모형을 구성하

는 변수를 최종 변수로 선별하였다.
  끝으로 최종 선별된 예측모형을 구성하는 규칙들 

중 설명 정확도가 높고 실무적으로 의미있는 규칙을 

중요 규칙으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정부

지원사업의 기업육성 효과를 높이는 방안을 제안하

였다.

3.2 분석 데이터 및 변수 선정

  본 연구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매년 고시하는 ‘방
위산업체 지정 목록’의 2022년 버전에 있는 방산업체 

85개사를 연구대상 기업으로 한정하였다. 각 기업이 

부품국산화개발 지원사업 및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

사업이 시작된 최초시점(2010년, 2015년)부터 2022년 

12월 말일까지의 사업참여를 위한 협약서 작성 여부

를 기준으로 수혜기업과 비수혜기업 그룹으로 구분하

였다. 그리고 ‘방위산업 실태조사’라는 방위산업 분야 

종사기업의 경영통계 자료를 결합하여 이종간 데이터

를 통합한 지원사업별 데이터셋을 구성했다.
  산업통상부와 방위사업청은 ‘방위산업물자 및 방위

산업체 지정 규정’에 따라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체

를 방산업체로 지정 공개하고 있다. 이 업체들은 방위

산업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방위산

업 실태조사에서 기업의 인적 자원, 설비투자·기술수

준 및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생산·매출·수출입에 관

한 사항을 조사하고 있으며, 그중 24개 항목을 데이터

셋 구성 단계에서 후보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또한 방산업체 85개사 목록 중 방위사업청 산하 공

공기관인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부품국산화 개발지

원사업’,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에 2022년 12월

까지 참여한 이력이 있는 수혜기업은 각각 21개사

(24.7 %), 25개사(29.4 %)로 식별하였고, 지원사업 수

혜 여부를 목표변수(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목표변

수에서 수혜(Yes)의 표본 개수가 비수혜(No)에 비해 

현저히 적기 때문에, 알고리즘 과적합을 피하기 위해 

지원사업별로 선정기업을 3회에 걸쳐 랜덤 오버샘플

링하여 수혜기업과 비수혜기업의 수를 맞추는 데이터 

균형화 작업을 실시하였다.
  초기 독립변수 후보들 중에서 예측모형을 구축하는 

데 필요가 없는 변수들이 존재할 수 있다. 예측모형을 

구축할 때 목표변수 예측에 도움이 되지 않는 변수들

이 포함되어 있다면 예측모형의 예측률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예측모형을 만들 때 불필요한 변수들

을 제거하는 작업이 필요하다[15]. 이러한 전처리 과정

에서 선택된 후보 변수는 ‘회사규모(C.size)’, 회사 생

산체계가 8대 무기체계 분류상 어디에 속하는지를 의

미하는 ‘무기체계(Weapon)’, ‘방산부문 정부지원 R&D 
투자금(천원)(Gov-supp R&D)’, ‘방산부문 자체 R&D 투

자금(천원)(Self-invested R&D)’, ‘방산부문 정부지원 설

비투자금(천원)(Gov-supp facility invest)’, ‘방산부문 자

체 설비투자금(천원)(Self-defense facility invest)’, ‘종업

원수(E.all)’, ‘연구원수(researcher)’, ‘생산직수(Production 
Staff)’, ‘해외지사 근무자수(E.overseas)’, ‘방산부문 학

사 졸업자수(Bachelors)’, ‘방산부문 석사 졸업자수

(masters)’, ‘방산부문 박사 졸업자수(doctorate)’, ‘방산

전담 연구소 보유수(D.laboratory)’, ‘방산전담 공장 보

유수(D.factory)’, ‘국내 특허/지재권수(local IPR)’, ‘해외 

특허/지재권수(overseas IPR)’, ‘방산부문 자산총계(천원) 
(D.Asset)’, ‘방산부문 매출총이익(천원)(D.gross margin)’, 
‘방산부문 당기순이익(천원)(D.net income)’, ‘매출액 대

비 당기순이익(천원)(Net income to sales)’, ‘방산매출액

(천원)(D.sales)’, ‘방산부문 수입액(천원)(import)’, ‘방산

부문 수출액(천원)(export)’ 이다. 후보 변수들에 관한 

데이터 유형은 Table 4에 나타냈다.
  후보 변수들의 기초통계량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22년 방위산업 실태조사가 2021년의 방산업체

의 통계값이므로 2021년 정부지원 방산부문 R&D투자

금보다 기업의 자체 방산부문 R&D투자금이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자체 설비투자금 또한 정부지원 

설비투자금보다 많았다. 방산부문 연구원수의 평균값

은 93명, 생산직은 162명 수준이다. 방산부문 학/석/박
사 직원의 수의 평균은 각각 43명, 39명, 7명의 규모

로 전문인력으로 분류되는 석·박사의 비율이 전체의 

51.6 %를 차지했다. 수치형 후보 변수들의 기초통계

량은 Table 5로 정리하였다.
  목표변수 예측에 중요 역할을 하는 독립변수들을 

선별하는 과정을 변수 선정이라고 한다. 본 연구에서

는 선정될 독립변수들의 중요도 평가에 이득비 알고

리즘을 사용하였고, 역방향 제거를 통하여 예측률이 

가장 높은 예측모형에 사용되는 최종 독립변수들을 

선택하고 해당 변수가 채택된 이유를 사업목적과 연

관하여 설명하였다.



의사결정나무를 활용한 방산육성지원 수혜기업 결정요인 분석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지 제27권 제1호(2024년 2월) / 87

Table 4. Variables after preprocessing

구분 소구분 변수명 유형

독립
변수

업체
유형[6,8]

C.size {S, M, L}

Weapon numeric

R&D/시설
투자[4,5,6]

Gov-supp R&D numeric

Self-invested R&D numeric

Gov-supp facility invest numeric

Self-defense facility invest numeric

인력[4,5,8]

E.all numeric

researcher numeric

Production Staff numeric

E.overseas numeric

Bachelors numeric

masters numeric

doctorate numeric

시설[5,9]
D.laboratory numeric

D.factory numeric

지재권[4,5]
local IPR numeric

overseas IPR numeric

재무[4,5,6,8]

D.Asset numeric

D.gross margin numeric

D.net income numeric

Net income to sales numeric

D.sales numeric

import numeric

export numeric

목표
변수

수혜이력 Supported {Yes, No}

  여기에서 역방향 제거란 예측모형을 구축할 때에 

중요도가 가장 낮은 변수부터 하나씩 제거해 가면서 

예측모형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변수의 개수만큼 예측

모형이 구축된다. 이때 구축된 예측모형들 중에서 예

측률이 가장 높은 예측모형 구축에 이용된 변수를 최

종 변수로 사용하게 된다[16].

Table 5. Basic statistics of variables

변수명 평균 표준편차

Weapon 2.8 1.3 

Gov-supp R&D(천원) 2,390,241.3 14,524,594.0 

Self-invested_R&D(천원) 7,703,306.5 36,516,087.5 

Gov-supp facility invest(″) 590,201.4 3,666,674.0 

Self-defense facility invest(″) 4,282,279.4 12,951,470.4 

E.all(명) 1,412.3 4,211.1 

researcher(명) 93.5 297.3 

Production Staff(명) 162.1 316.6 

E.overseas(명) 34.1 214.6 

Bachelors(명) 42.8 135.0 

masters(명) 39.2 128.6 

doctorate(명) 6.9 22.4 

D.laboratory(개) 0.4 0.6 

D.factory(개) 0.5 0.9 

local IPR(건) 71.9 264.7 

overseas IPR(건) 2.2 9.7 

D.Asset(천원) 690,440,486.4 1,756,384,153.3

D.gross margin(천원) 22,318,618.3 54,551,066.0 

D.net income(천원) 8,576,196.8 24,724,386.8 

Net income to sales(천원) 0.0 0.1

D.sales(천원) 186,825,287.0 411,117,316.7 

import(천원) 22,542,112.1 61,170,801.1 

export(천원) 19,191,169.8 64,474,499.2 

3.3 예측모형 구축

  본 연구는 예측모형 구축에 의사결정나무 알고리즘

을 활용하였다. 의사결정나무는 의사결정에 필요한 분

류규칙을 트리구조로 시각화하여 데이터셋을 소그룹

으로 분류하거나 예측모형으로 만들 수 있는 데이터

분석 기법이다. 분석과정이 트리구조로 시각화되기에 

판별분석, 회귀분석, 신경망 분석 등의 다른 분석기법

들에 비해 분석과정과 결과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모형의 설명력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전고운 ․ 백슬아 ․ 전정환 ․ 유동희

88 /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지 제27권 제1호(2024년 2월)

  의사결정나무 모형을 활용하여 방산육성 R&D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규칙을 도출하기 위하여 데

이터 마이닝 분석 도구인 웨카(Weka) 버전 3.8.6을 사

용하였다. 실험에서 수집한 데이터들은 70 %의 학습

데이터와 30 %의 검증데이터로 분할하였다. 예측모형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를 학습데이터라 하며 학습데

이터로 구축된 예측모형의 예측률 평가에 사용되는 

데이터를 검증데이터라고 한다. 전처리 후 24개의 독

립변수들 중에서 중요도가 낮은 변수 순부터 하나씩 

제거하면서 예측모형의 성능을 계산하였고, 그 결과 

각각 24개의 지원사업 참여기업의 특징이 드러난 예

측모형을 지원사업별로 구축 및 평가하였다.

4. 분석 결과

4.1 의사결정나무를 통한 요인 및 규칙 도출

  먼저, 부품국산화 개발지원사업에서 오버샘플링한 3
개의 데이터셋 별로 성능이 가장 우수한 예측모형에 

사용된 독립변수들과 그때의 예측률을 Table 6에 나타

내었다. 즉, 데이터셋 별로 각각 24개의 예측모형을 

만들었고, 그중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인 예측모델에 

대한 정보를 나타낸다.

Table 6. Important variables and ratio for component 

localization program

순 데이터셋(1) 데이터셋(2) 데이터셋(3)

1 Gov-supp R&D Gov-supp R&D Gov-supp R&D

2 Bachelors Self-invested 
R&D

Self-invested 
R&D

3 Researcher Masters Bachelors

4 D.laboratory - -

5 D.factory - -

6 C.size - -

HR 78.95 % 71.05 % 78.95 %

  

Fig. 2. Decision tree for component localization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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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품국산화 개발지원사업의 데이터셋에서는 독립변

수 중 ‘Gov-supp R&D’, ‘Self-invested R&D’, ‘Masters’, 
‘Bachelors’, ‘Researcher’, ‘D.laboratory’, ‘D.factory’, 
‘C.size’ 등이 중요도가 높은 편에 속했다. 해당 변수들

을 사용하여 예측모형을 구축하였을 때 성능이 가장 

우수하였고, 최고 예측률은 78.95 %가 나왔다. 이때 의

사결정나무로 표현된 지원사업 참여예측에 관한 규칙

은 Fig. 2와 같다. 데이터셋(2)와 데이터셋(3)에서 반복

적으로 나온 규칙 두 가지는 부품국산화개발 지원사업 

수혜기업의 중요 규칙으로, 굵은 선으로 표시하였다.
  3개의 데이터셋 중 예측률이 가장 높은 데이터셋(1)
의 예측모형을 구성하는 부품국산화 개발지원사업 수

혜기업 규칙을 정리하면 Table 7과 같다.

Table 7. Derived rules of dataset(1)

규칙 조건
예측결과

클래스 수 예측률

1 방산 연구소 > 1곳 Yes 10 90.0 %

2 방산 연구소 <= 1곳 & 대기업 No 18 88.8 %

3 방산 연구소 <= 1곳 & 중견기업 & 
연구원 > 42명 Yes 13 92.3 %

4 방산 연구소 <= 1곳 & 중견기업 & 
연구원 <= 42명 No 12 66.6 %

5 방산 연구소 <= 1곳 & 중소기업 & 
방산 정부지원 R&D 지원금 미수령

No 49 58.9 %

6 방산 연구소 <= 1곳 & 중소기업 & 
방산 정부지원 R&D 지원금 수령 

Yes 26 91.1 %

  방산전담 연구소가 1곳 초과, 즉 방산전담 연구소를 

2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방산업체일 경우, 부품국산화

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규칙이 90 %
의 예측률을 보였다. 방산업체의 방산전담 연구소 보

유 수가 평균 0.4개이므로, 연구소를 2개 이상 보유하

고 있는 기업은 R&D 인프라와 역량이 평균 이상 우수

한 방산업체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기업 다수가 부

품국산화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했을 가능성이 높다. 반

면 방산전담 연구소를 1개 이하로 보유하고 있을 경

우, 기업규모에 따라 지원사업 수혜여부에 다른 양상을 

보였다. 대기업일 경우 부품국산화개발 지원사업 수혜

기업이 아닌 것으로 예측한 규칙의 예측률이 88.8 %로, 
비교적 설명력이 높은 규칙으로 나왔다. 규모가 큰 방

산업체임에도 불구하고 방산전담 연구소가 없거나 단 

하나만 운영하고 있는 경우는 우수한 연구인력이나 

연구시설을 충분히 갖추기가 어려워서라고 보기는 무

리가 있다. 해당 방산 대기업은 기업의 현재 비즈니스 

영역이 연구개발보다는 생산·양산 등 연구 외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중견기업은 사내 연구원 

수가 42명 초과할 경우 수혜기업(예측률 66.6 %)이고 

42명 이하일 경우 비수혜기업(예측률 92.3 %)인 규칙

이 나왔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은 정부지원 R&D투자

금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수혜기업(예측률 91.1 %), 받

은 지원금이 0원 이하라면 비수혜기업(예측률 58.9 %)
인 규칙이 도출되었다. 중소기업은 기업자산이나 자체 

R&D 투자 및 연구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당해연

도 정부지원 R&D투자금을 받지 않은 기업은 과거부

터 현재까지 부품국산화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

이 전무하고, 부품국산화개발 뿐만 아니라 다른 R&D 
지원사업에 도전하기에는 기업의 개발역량이 부족한 

상태인 중소기업으로 판단된다.
  데이터셋(2)와 데이터셋(3)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한 

규칙은 부품국산화개발 지원사업의 수혜기업 특성을 

아주 잘 나타내는 중요 규칙으로, 정부지원 R&D투자

금과 업체자체 R&D투자금과 규모와 관련이 있다. 데

이터셋(2) 예측모형에 따르면 정부지원 R&D투자금을 

7,060만원 초과하여 받은 기업일 경우, 업체자체 R&D
투자금이 54억원 이하이면 수혜기업(예측률 85.7 %), 
업체자체 R&D투자금이 54억원 초과일 경우 비수혜기

업(예측률 63.9 %)이다. 업체 스스로 R&D에 54억원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기업일 경우, 정부지원의 부품국산

화 개발사업이 아닌 국방핵심기술이나 대규모 무기체

계 연구개발에 집중하는 R&D 우량기업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방산업체의 수익과 자산을 R&D에 재투자하

는 선순환 구조의 우량기업이 정부의 방위산업 육성

정책의 목표이다.
  다음으로,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에서 오버샘

플링한 3개의 데이터셋 별로 성능이 가장 우수한 예

측모형에 사용된 독립변수들과 그때의 예측률은 요약

하면 Table 8과 같다.
  부품국산화개발 지원사업과는 다르게, 무기체계 개

조개발 지원사업의 데이터셋에서는 독립변수 중 ‘Self- 
invested R&D’, ‘Researcher’, ‘D.gross margin’, ‘D.Asset’, 
‘Bachelors’ 등이 중요도가 높은 편에 속했고, 부품국산

화개발 지원사업에서 자주 등장한 ‘정부지원 R&D 투

자금’ 변수는 중요도가 낮게 나왔다. 해당 변수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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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여 예측모형을 구축하였을 때 성능이 가장 우

수하였고, 최고 예측률은 80.56 %가 나왔다. 이때 의

사결정나무로 표현된 지원사업 참여예측에 관한 규칙

은 Fig. 3과 같다. 부품국산화개발 지원사업 수혜기업 

예측규칙과 마찬가지로 상이한 샘플 데이터셋에서 반

복적으로 나온 규칙은 굵은 선으로 표시하였다.

Table 8. Important variables and ratio for supporting 

export development program

순 데이터셋(4) 데이터셋(5) 데이터셋(6)

1 Self-invested R&D Researcher Researcher

2 researcher D.Asset D.Asset

3 D.gross margin - Self-invested R&D

4 D.Asset - Bachelors

5 Bachelors - D.gross margin

HR 75 % 80.56 % 80.56 %

Table 9. Derived rules of dataset(6)

규칙 조건
예측결과

클래스 수 예측률

1 연구원수 <= 8명 No 39 94.8 %

2 연구원수 > 8명 & 
방산부문 자산총계 <= 344억원

Yes 22 90.9 %

3
연구원수 > 8명 & 

방산부문 자산총계 > 344억원 & 
업체자체 R&D 투자금 <= 61억원

No 7 100 %

4

연구원수 > 8명 & 
방산부문 자산총계 > 344억원 & 

업체자체 R&D 투자금 > 61억원 & 
학사 직원 <= 15명

No 8 87.5 %

5

연구원수 > 8명 & 
방산부문 자산총계 > 344억원 & 

업체자체 R&D 투자금 > 61억원 & 
학사 직원 > 15명

Yes 44 84.5 %

Fig. 3. Decision tree for supporting export development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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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측률이 높고 변수가 다양한 데이터셋(6)의 예측모

형을 대표로 하여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에 관

한 규칙을 Table 9로 정리하였다.
  방산업체가 자사 연구원을 8명 이하로 보유하고 

있을 경우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의 비수혜기업

이라는 규칙이 94.8 %의 예측률을 보였다. 방산업체 

전체의 평균 연구원 수가 93.5명인 것을 고려하였을 

때, 8명 이하의 연구원만이 종사하는 업체는 R&D 
수행 역량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이다. 반면 연구원

수가 8명을 초과할 경우, 업체의 방산부문 자산총계

가 344억원 이하일 경우 수혜기업(예측률 90.9 %)이
다. 연구원수가 최소 수준이어도 기업의 자산이 일정

수준을 유지할 때, 해외수출을 위한 무기체계 개조개

발 지원사업의 수혜기업일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산총계가 344억원을 초과하는 부유한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업체자체 R&D 투자금이 61억원 이하라면,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의 수혜기업이 아니다(예
측률 100 %). 투자역량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을 스스로 재투자하지 않는 기업은 무기체계 개

조개발 지원사업과도 관계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이

는 해당 지원사업의 특성과 관련이 있는데 과거 무

기체계를 개발했거나 현재 개발 중인 기업이 체계를 

해외에 수출하기 위해 수출용으로 개조하기 위해 참

여하는 지원사업이기 때문이다. 무기체계를 과거 또

는 현재 생산해낼 수 있고, 다시 수출용으로 개조할 

수 있는 기업은 필연적으로 R&D 인프라뿐만 아니라 

고용인력 규모도 어느정도 수준 이상일 것이다. 이와 

유사한 맥락으로 마지막 두가지 규칙은 업체자체 

R&D 투자금이 61억원 초과일 경우, 학사학위 종사

자가 15명 이하이면 비수혜기업(예측률 87.5 %), 15
명 초과일 경우 수혜기업(예측률 84.5 %)이라는 규칙

이 도출되었다.
  앞서 살펴본 부품국산화개발 지원사업의 수혜기업 

규칙의 경우, 정부지원 R&D투자금과 업체자체 R&D
투자금의 규모가 수혜기업과 비수혜기업을 가르는 

중요한 결정요인이었고, 데이터셋(1)에서만 특징적으

로 발견된 기업의 규모별 규칙 또한 부품국산화개발 

지원사업의 특성에 따른 수혜기업 결정요인이 차별

적으로 드러났다.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의 수

혜기업 규칙은 이와 다르게 자사의 연구원수와 기업

이 이미 보유한 방산부문의 총자산 규모가 수혜기업

과 비수혜기업을 가르는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나타

났다.

4.2 방위산업육성 효과 제고 방안

  부품국산화개발 지원사업과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

원사업 수혜 방산업체를 분석한 결과 공통적인 수혜 

결정요인은 일정 수준 이상의 ‘방산부문 자체 R&D 
투자금’과 일정수준 이상의 ‘방산전담 연구소 수’, ‘연
구원수’, ‘학/석사 직원수’로 볼 수 있는 연구전문 종

사인력과 연구시설 유무로 요약할 수 있다. 기존 연구

들이 대부분 지원사업 참여 기업들의 성장성, 수익성 

변화를 살펴본 것과는 달리, 앞서 언급한 본 연구의 

차별성대로 지원사업 수혜 기업들이 공통으로 갖는 

기업의 요건,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부품국산화개발 지원사업에서 차별적으로 등장한 

수혜기업 결정 규칙은 방산전담 연구소 보유수가 2개 

이상일 경우 90 %의 예측률로 수혜기업이었다는 점, 
방산전담 연구소 보유수가 1개 이하일 경우 대기업은 

비수혜기업, 중견기업은 연구원수가 확보된 경우 수혜

기업, 중소기업은 정부지원 R&D투자금이 확보된 경

우 수혜기업일 확률이 높다는 규칙이 도출되었다.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에서 차별적으로 등장

한 수혜기업 결정 규칙은 방산부문 자산총계가 일정 

수준으로 확보된 기업이어야 수혜기업일 확률이 높다

는 규칙이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방산업체의 방위산업

육성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 방향을 다

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업체자체 R&D 투자 활성화 방안으로서 정부

지원을 받는 업체들에게 제도적으로 매칭 펀드를 요

구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지원 R&D사업의 연간 예산

규모와 과제 개수를 늘려 수혜기업의 수를 늘려야 한

다. 정부 R&D 투자가 기업의 자체 R&D 투자를 늘리

는 효과가 분명히 있고, 중장기적으로 R&D 경험을 

쌓은 기업이 많아진다면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이 연

구개발 방향으로 주력하게 되어 혁신역량이 높은 기

업이 많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기업의 연구인력을 질적·양적으로 향상시키고, 
이들이 몸담을 수 있는 방산전담 연구소 설립을 지원

하여 기업의 R&D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정부지원 

R&D 투자금과 중소기업의 고용 증가는 일관된 양의 

효과가 나타난다는 다양한 기존연구가 있다. 물론 이

미 고용시장에서 정부지원 R&D 사업을 왕성하게 하

는 우량기업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서 고기술·
고숙련 연구개발인력이 풍부할 수도 있고, 정부로부터 

R&D 지원을 받은 기업들이 연구개발을 위해 신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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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력을 채용하는 모습이 반영된 결과일 수도 있다. 
무엇이 원인이든 지속 가능한 방위산업의 성장을 위

해서는 정부의 R&D 지원이 석·박사급 연구인력 및 

방산전담 연구소 확충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이해하고 지속적인 개발비 지원 및 연구장려 정책을 

펼쳐야 한다.
  셋째, 기업 규모별로 수혜기업 결정요인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업별 맞춤형 혜택을 제공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에는 정부 R&D지원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확

대하여 지원금 수혜의 문을 넓혀주고, 중견기업에게는 

숙련된 전문 연구인력이 근무할 수 있도록 고용지원 

정책을 집중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대기

업은 방산부문 총자산 수준이 일정수준 이상인 자체 

개발·생산 역량을 갖춘 기업이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

원사업의 수혜를 받을 확률이 매우 높으므로, 해당 대

기업에게 중소·중견기업과의 공동연구개발 등 상생협

력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의 정책이 방산육성

의 효과를 강화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수혜

기업들의 지원사업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데이터 마이닝 기법 

중 하나인 의사결정나무 모형을 활용하여 수혜기업 결

정에 중요도가 높은 변수로 이루어진 수혜기업 예측

모형을 구축하여 데이터를 분석하는 실험을 진행하였

다. 그 결과, 부품국산화개발 지원사업에는 ‘Gov-supp 
R&D’, ‘Self-invested R&D’, ‘Masters’, ‘Bachelors’, 
‘Researcher’, ‘D.laboratory’, ‘D.factory’, ‘C.size’ 등이 주

요 결정요인으로 분석되었다. 해당 변수들을 사용하

여 예측모형을 구축하였을 때 최고 예측률은 78.95 %
가 나왔다.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의 주요 결정

요인으로는 ‘Self-invested R&D’, ‘Researcher’, ‘D.gross 
margin’, ‘D.Asset’, ‘Bachelors’ 등이 있었고, 부품국산

화개발 지원사업에서 자주 등장한 ‘Gov-supp R&D’ 변
수는 중요도가 낮게 나왔다. 가장 성능이 우수한 예측

모형은 예측률 80.56 %로 분석되었다.
  또한 의사결정나무로 표현된 분석결과를 활용하여 

방산육성지원사업 수혜기업을 결정하는 규칙들을 도

출하였고, 서로 다른 예측모형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규칙을 중요 규칙으로 판단하여 이를 토대로 정부의 

방위산업 육성효과 제고 방안을 3가지 제시하였다. 첫

째, 기업자체 R&D 투자 활성화 방안으로서 정부지원 

R&D사업의 연간 예산규모와 지원사업 참여기업 수를 

늘려 다수의 기업이 혁신역량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점, 둘째, 연구인력을 질적·양적으

로 향상시키고, 방산전담 연구소 설립을 지원할 정책

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점, 셋째, 기업 규모별로 수혜

기업 결정요인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업별 맞춤형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기존연구와 다르게 

본 연구가 갖는 차별성은 정부지원정책 수혜기업의 

경영성과를 분석한 수많은 연구와는 다른 목적으로 

수혜기업과 비수혜기업을 결정하는 기업의 특징적 요

인을 분석하고자 한 점이다. 정부의 R&D 지원사업과 

기업의 경영성과 간 긍정적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밝

히는 연구와 다르게, 본 연구는 정부지원사업에 참여

를 희망하고 지원금의 수혜를 입는 기업이 전체 방산

업체 부분 중 어떤 위치에 있는 기업인지를 식별하기 

위함이었다. 매년 투자되는 많은 예산이 어떤 요인을 

가진 방산업체에게 흘러가는지, 어느 업체로는 흘러가

지 않는지를 밝히는 것 또한 정책 입안자와 사업수행

자의 입장에서는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알아야 

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품국산화

개발 지원사업과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의 수혜

기업이 제안했던 R&D 주제와 내용의 질적 측면은 고

려되지 않았다. 지원사업은 정책적 목표에 맞게 지원

대상과 과제선정기준을 갖고, 선정기준에 부합하고 가

장 우수한 R&D 계획을 제안한 기업이 수혜기업이 되

는 것이 일반적인 선정 과정이나, 본 연구에서는 제안

내용의 질적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기업의 경영정보

만을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둘째, 부품국산화개발 지

원사업이 시작된 2010년,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

이 시작된 2015년 이래로 방산 지정업체뿐만 아니라 

일반업체로 분류되는 많은 기업들이 수혜기업이 되었

으나, 일반업체의 방산전담 연구소·공장, 방산부문 학·
석·박사 종사자 수, 방산부문 자산총계 등의 데이터를 

구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방산업체’로만 한정하여 분

석하였다. 따라서 연구결과로 제시된 의사결정나무 모

형은 부품국산화개발 지원사업과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 수혜기업 중 방산업체의 결정요인으로 제한

하여 이해하여야 한다.
  향후 본 연구에서 제시한 분석방법과 방산육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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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수혜기업 결정요인들을 고려하여 방위산업육성 

정책을 기획한다면, 지속 가능한 방위산업 성장 환경

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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